제 1회 회의 
· 개요 
	기간
	1993-10-08 ~ 1993-10-10

	장소
	일본국 > 시마네현, 마츠에(松江)市 쿠니비키회관 국제회의장

	주관
	일본국 > 시마네현, 일본해연안지대진흥연맹

	

참가
	4개국 11개 자치단체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일본국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대한민국
	경상북도

	
	러시아 연방
	연해변경주, 하바롭스크변경주



· 내용
	▷ 동북아지역 자치체의 과제와 비전
▷ 동북아지역의 제휴와 협조 방법
▷ 주요 제안 및 협의 안건
	• 동해의 환경과 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조사와 공동연구 등 협조 활동
• 농림수산업의 기술과 정보의 교환
• 동북아시아학의 창설과 연구 네트워크 및 정보네트워크의 조성 
• 동북아시아지역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노력
• 교류 네트워크화를 위해 각 지자체 대외 연락부문의 명료화
• 공동의 비전 확립과 실천을 위한 조직의 설립 등
• 지방자치단체주재사무소 상호 개설을 통한 교류확대






· 시마네 선언
1993년 10월 8일, 시마네현에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체회의 '93 이 개최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일본으로부터 관계 자치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21세기를 가까이 앞두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과 교통네트웍이 정비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완화의 흐름과 더불어 국가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무국경화와 더불어,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로 급속히 왕래하는 등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 풍요롭고 결실 있는 평화와 교류의 지역으로 변해 왔다.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들은 이 회의가 각각의 자치체가 가지는 지역간 교류의 네트웍화를 촉진하고, 각각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일조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들은 각각의 지역간 교류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1. 자치체회의의 계속적인 개최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 일체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도 이후에도 자치체에 의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며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2. 지역간 교류사업의 공동실시
지금까지 일대일로 실시해 온 교류사업 중 공동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착수를 행하는 등, 지역간 교류의 네트웍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